
강 국가의 안과 바깥 도가사상의 변용태들3 : : Ⅰ

교시 노자의 도덕경1 :◆ 『 』

도덕경 의 해독이 어려운 이유▲『 』

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도가사상이 특히 노자의 사상이 국가의 안과 바깥에서 어떤 식,

으로 변용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해 봅시다.

노자의 저술로 알려진 도덕경 이라는 이 책은 대단히 복잡하고 모호한 의미의 연관성을『 』

띄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노장사상 으로 또 어떨 때는 황로지학 으로 또 어떨 때는 위진. ‘ ’ ‘ ’ ‘

현학 으로 또 어떨 때는 도교로 이렇게 쭉 변경되어 가죠’ ‘ ’ .

근데 이제 노자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변용태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

라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

도덕경 이라는 책이 이렇게 복잡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 이유『 』 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,

장 처음으로 노자라는 인물 자체가 불투명하죠.

공자 맹자 묵자처럼 만약에 서호로 붙인다면 이 사람은 노가인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, , ,

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말할 경우 나이든 사람 나이든 늙은이의, ,

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자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살았는지도 불투명하죠, .

사기 에 보면 공자가 노자에게 찾아가서 예 를 물어봤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노자( ) ,禮『 』

는 공자보다 약간 선배 격이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어요? .

여러분들이 삼국시대의 공융이라는 사람 있죠 비교적 강직한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조조가?

적벽대전 때 출정을 할 적에 반대했다가 조조한테 죽죠 그 유명한 공융이란 사람이 있는?

데.

공융(중국 후한 말기의 학자 공자의 대 손 문필에 능하여 건안칠자 의 한 사람으로 불렸. 20 . ( )建安七子

다 이 어릴 적에 이 씨 집안사람으로 살아갔는데 그 집안에서 너 같은 애는 우리 모른다) “

왜 왔냐 그러니까 당신네하고 우리 집안하고 친한 집안인데 왜 모른 척 하냐 이렇게 얘” “ ”

기 하죠.

그래서 그 주인이 이상한 놈이다 해서 불러가지고 난 너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집안하고

너희 집안이 왜 가깝다 생각하느냐 하니까 우리 집안은 공 씨고 당신 집안은 이 씨니까, ,

원래 노자의 성이 이 씨라는 설이 있거든요 이 씨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이 아니냐? ?

그게 무슨 얘기하느냐 하니까 우리 선조인 공자께서 당신네 선조인 노자를 찾아가지 않았“



냐 이렇게 물어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얘는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?” .

해 받아들였다는 유명한 얘기가 잇죠공자와 이 씨 성을 가진 노자 이름이 이 었다고 하. ‘ ’

죠 이 연관성은 오랫동안 상식으로 통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.

그러나 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번 세계철학사 강의 맨 첫 번째 학기에 얘기했듯이 고20

고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문헌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얘기

들이 전개되죠 그러면서 노자에 대해서도 갖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복잡하게 전개됩니다. .

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모호한 안개에 둘러싸인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.

또 하나 요인은 뭐냐 하면 원래 한자 한문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귀에 걸면 귀걸,

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성격이 많은데 특히 노자는 시로 써 있죠 시로 써 있기 때문에 짤?

막짤막해요 전체 합해서 자죠. 5000 .

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시로 써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도가도비. ‘

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해석이 무궁무진한’ . .

거지 이 말을 가지고. .

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어떤 노자에 대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다 자기네 맥락에 맞게 해

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자 라는 텍스트가 도덕경 이라는 텍스트가 대. ,『 』 『 』

단히 복잡한 그런 텍스트가 되었죠.

세 번째는 판본들의 복잡성인데 판본이라는 것은 원래는 위진 시대의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,

편집한 책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경 이라 하면 그건 왕필의. 『 』

도덕경 이에요 왕필이 편집하고 주석을 단 우리가 아는 도덕경 이에요. .『 』 『 』

그런데 년에 마왕퇴에서 한묘가 발견이 되요 한 시대의 묘 한묘 한묘여러 가지가1973 . ! !

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서, .

백서라는 건 뭡니까 비단에 쓰인 거죠 비단위에 쓰여 있는 노자 두 개가 발견이 되? . 『 』

죠 우리가 보통 갑본 을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보았더니 현행본 노자와 적지 않게 글자. , .

가 다르더라 그러면서 이 마왕퇴본과 왕필본을 둘러싼 갖가지 논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집.

니다.

그런데 한 술 더 떠서 년에 곽점이라는 곳에서 초나라 초가 어딥니까 전국 웅 중에1992 . ? 7

한 군데죠 맨 남쪽이죠 지금 양양 형주에 있는 그 쪽 계통이죠 예술이 많이 발달했고? ? , ? ,

그 초묘가 발달하면서 거기에서는 이번에 뭐가 발견되었냐면 죽간본이 발견이 돼 죽간본이.

란 것은 뭐냐 하면 대나무에다가 쓴 거예요 써 가지고 이어서 쭉 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. .

나온 말이 책 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루마리처럼 말죠( ) . .冊

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시대에 그림 그려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조조가 앉아 있으면,

옆에 두루마리가 얹혀 있죠 그게 책이야 책 서양으로 말하면 이라고 하? . volumina, volum

죠.



그러면서 이 곽점본은 곽점 초간 또는 죽간본은 이 백서본보다 훨씬 더 차이가 심하죠 왕, ,

필본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헌학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. .

이러면서 도덕경 이라는 책은 새삼스럽게 현대에 와서 가장 논의가 많은 그런 텍스트들『 』

중의 하나가 되었죠.

도덕경 이라는 책이 대단히 여러 각도에서 이해가 되고 복잡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가장『 』

핵심적인 것은 두 갈래예요. 하나는 그것을 장자와 붙여서 노장사상으로 읽는 것이고 또 하나,

는 이른바 제왕학으로 읽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두 줄기죠 그 외에도 대단히 많지만. .

도덕경을 장자의 맥락에서 읽는다는 것은 노자와 장자를 동일계열 사상가라 보는 거예요, .

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노장사상 그러죠 그래서 이 노장사상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가? ?

장 일반적인 독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노장.

사상으로 많이 독해해 읽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.

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 사회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써 노장사상이 읽힌다고도 할 수 있죠.

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개 한 번 원문을 봅시다 우리가 도덕경을 노장사상으로써 독.

해 할 적에 그 때에 도덕경은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느냐.

노장사상( )老莊思想▲

맨 처음에 일장을 보면 ‘ ,道可道 非常道 도가도 비상도 처음에 나오는 도 하고 뒤에 나’( , ) “ ”

오는 도 가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도는 진짜 도란 뜻이고 뒤에 나오는 도는 현대식으로“ ” .

표현하면 규정된 도죠 뭐라고 규정이 된.

도가 규정될 수 있다면 도라고 하는 게 이름 붙여지고 그 성격이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가

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뭡니까 비상도 늘 그러한?

도 진짜 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상도 가 아니다, , . ( ) .常道

어찌 보면 서구 철학이나 이슬람 철학에 유비해서 이야기 한다면 서구철학이나 이슬람 철학

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신 의 속성들 완전하다 신은 선하다 전능하다 등등의 속( ) . , ,神

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중요한 논쟁거리

중의 하나예요.

그것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성격을 풍기죠 도 라고 하는 것에.

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.

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한다면 이미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생각이나 범주를 투영

해서 바라보는 거죠 도를 규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규정된 도는 이미 인간의 어떤 관? ?

점에 의해서 이지러진 도이지 원래의 진짜 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. .



‘ ,名可名 非常名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 이름 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명 진짜’( , ) !

이름이 아니다 도의 이름 도의 이름은 그냥 도의 이름일 뿐이에요 인간이 뭐라고 규정할. ! .

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 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더 이상 명이 아니다. .

,無名 天地之始 무명 천지지시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 있음이.( , .) , ,有名 萬物之母

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다 천지가 시작될 때 그 때는 아직 이름이 없지만 그 천지가 분( ), .

화되고 개체화되어서 산 물 강 산 같은 것들이 개별화되면 그 때 뭡니까 이름을 가지지, , , ? .

이것은 새 저것은 장미 이렇게 이름을 가지게 되죠, .

그래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다 따라서, . 故 常無欲以觀其妙 상무욕이관기묘 늘 무( ),

욕 욕망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관기묘 그 묘함을 보고 늘 욕망을 가짐으로써, , ,常有欲以觀其

그 샛길을 본다.

무슨 얘깁니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음으로써 도에 욕망이나 이름붙임이라든가 관점? ,

등을 투영하지 않고 봄으로써 그 도의 묘 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관점을 투영함으로써( )妙

그 도의 가생이 샛길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도의 곁다리만 보게 될 뿐이다, , .

此兩者同出而異名 차량자동출이이명 이 양자는 같은 것이지만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무명( ), , ,

유명 무욕 유욕 이런 것들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이지만 아까 제가 분화라는 말, , ,出

을 썼죠 겉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된다? .

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동위지현 같은 것을 일컬음에 현.( .) ,

묘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도가계통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玄

되요. ( )妙

현묘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규정되거나 인간을 투영하거나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기, ?

에 도의 그러한 성격은 뭐냐 하면 현묘한 거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. .

서구식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미스테리에 가까운 거죠 신비에 가까운 거죠. .

현지우현 현묘하고 또 현묘함이여 중묘지문 뭇 묘함의 문이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기에, . , .

그것이 여러 가지 묘로 들어가는 문이다.

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현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여러 가지 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? .

처럼 노자의 사상은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인 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개념이나 관점

이나 규정이나 욕망으로 쉽게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그 무엇이다 라고 하,

는 것을 강조하죠.

이것은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관점 인간의 개념 언어 등등으로 이 세계가 완전하게 포착, , ,

된다고 믿는 어떤 합리주의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.

세계의 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.



이런 식의 생각은 이런 스타일의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용되기 쉽죠 아주 악용되.

기 쉬운 논리죠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이상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. .

서 상당히 오묘하면서도 위험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.

또 하나 본다면 장에 보면 도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무위의 정치라고 한다3 . ‘無

죠 이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럼으로써 통치하는 거죠 무위지치’ ! . !爲之治 爲 作爲←

무위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지. !

자 그걸 보면 부상현 사민부쟁 현자를 숭상하지 말라 민중들로 하여금, ,( , ) .不尙賢 使民不爭

싸우게 만들지 말라 또는 왕을 숭상하지 말라 민중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 말라. . .

사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문법 배울 때 사역동사 있죠 하게 만들다 그( ) ? make ~ .使

러니까 사민부쟁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, make people not struggle ?

람들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하라 똑똑하면 싸우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면. .

싸울 일이 없죠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똑똑한데 정말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싸우는. ....

거죠.

교시 도덕경 원문 강독2 :◆ 『 』

장 무위의 정치3▲

, ,不貴難得之貨 使民不爲盜 부귀난득지화 사민부위도 불귀 여기서 귀는 동삽니다 귀하게( , ,) , .

여기다 아끼다 난득지화 뭡니까 어렵게 얻은 재화 어렵게 얻은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, . ? ,

라.

사민불위도 사람들로 하여금 가 되겠지 사람들로 하여금, make people not become thief ?

도둑이 되게 하지 말라 역으로 말하면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길 때 재물을 귀하게 여길 때. "

그 때 사람들은 도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" .

부견가욕 사민심부란 가욕 욕망할 수 있음 여기서 견자라는 것은, ,( , ,) , .不見可欲 使民心不亂

자동사 보다가 아니라 타동사 보게 하다예요.

불상 불귀 불견 불상 숭상하지 말라 불귀 귀하게 여기지 말라 불견, , ,( , , ,) , . , . ,不尙 不貴 不見

보이게 하지 말라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할 수 있음을 보게 하지 말라 사 민심 분란 사람. . / / ,

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지 말라.

시이 는 그래서 성인지치 허기심( ) (so) . , , ( ,是以 是以 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

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그래서 성인지치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고, ) , ,



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운다는 말 많이 하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실? .

기복 배를 실하게 만들고 이때의 배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많죠 근데 이제 심하고 대비, , .

되는 것으로 본다면 욕심이 아니라 순박하다고 할까 욕심이 없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것을? ?

실하게 하고.

약기지 이 때 지 자는 안 좋은 의미에요 욕망이 강한거지 성취욕이 강하고 보통 뜻을 가, . . .

져라 하면서 지를 강조하지만 노자는 거꾸로 네 뜻을 약하게 하라 뭐가 돼야지 이룩해야" ",

지 하는 걸 꺾어라 그 대신에 뭡니까 강기골 니 내면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라. ? , , .

상사민무지무욕 늘 사민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만들어라 알지,( ) , .常使民無知無欲

못하고 욕망하지 않게 하라.

사부지자불감위야 이 때 부는 무릇 대저 이런 뜻이에요 부지자 대저( ) , . ,使夫知者不敢爲也

안다는 자들로 하여금 불감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라, .

사부지자 무릇 뭘 좀 안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위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때 위 가‘ ’ . ( )爲

뭡니까 작위 뭘 뜯어고치고 만들고 구성하고 이런 작위 자꾸 뭘 하려고 하게 만들지 말? .

라.

위무위칙무불치 위무위 무위를 위하는 거죠 무위를 행함으로써 즉 무불( ), , .爲無爲則無不治

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, ‘ .’

다시 말해서 작위적으로 뭔가 끝없이 강요하고 뜯어고치고 시키고 억압하고 이렇게 로 통爲

치하지 말고 무위로 통치하라 말하자면 무위지치라고 하는 게 이 도덕경의 또 하나의 중요.

한 테마죠!

장 여성성의 강조6▲

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 이 도덕경은 또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성을 강조하는 유가의 남성6 ,

성과 대비되는 도가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.

곡신부사 곡신은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시위현빈 이를 일러 현,( ) , . ( )谷神不死 是謂玄牝

묘한 암송아지라고 한다.

그러니까 곡신이라는 것은 남자를 산에 비유하면 골짜기는 여성에 비유가 되죠 그것은 곡.

신불사죠 그것을 현 또 현이 나왔죠 현빈 이라고 한다. ( ), ? ( ) .玄 玄牝

도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동물중의 하나가 송아지 소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흔히 여러분들, . .

이 그림을 보면 동자가 피리를 불면서 소타고 가는 그림 있죠 그게 바로 도교에서 나오는?

그림입니다 노자 자신도 전설에 의하면 소를 타고 함곡관을 넘어왔다고 하지. .



현빈지문 시위천지근 현빈의 문이라는 것은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, .( , )玄牝之門 是謂天地根

거예요 여성의 성기를 가리켜서 천지근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 여성의 성기에서 생명체가. , .

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여성의 성기야말로 천지의 뿌리라는 겁니다.

면면약존 면면 이란 말은 지금도 많이 쓰죠 면면히 내려온 어쩌고 면면히 내려,( ) ? .綿綿若存

와서 있는 것 같은 일이 약 이란 글자는 여기서 생략해도 괜찮은데 같은이라는 뉘앙( ) , ~若

스죠 끝없이 내려져 오는 것 같으니?

용지부근 그것을 써도 불근 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극소라는 말이( ) , few,用之不勤

지 농구나 야구 할 적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승리했다는 말을 쓰지 그 근이야. ‘ , ’ ? .

아무리 써도 불근 떨어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어떤 여성의 생명성 풍요로움( ), . . , ,不勤

다산을 얘기하고 있죠.

장 물 처럼 살아감8▲

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볼까 장을 보면 상선약수 물의 중요성 그래서 곽점에? 8 .( ) .上善若水

서 출토된 글들 중의 하나가 태일생수 라는 글이 있어요, .太一生水

이 태일이라는 말도 지극히 도가적인 표현이죠 일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은 도? ! .

가에서 엄청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원적인 하나 거기다 는 수식어지 라는 위대한. . ? great太

하나 여기서도 수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( ) .水

이 태일생수는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반야심경정도 길이 밖에 안 돼 요새 많이 인용되죠. . .

최근에 와서 그래서 지수화풍 그 대지 같은 어떤 단단한 불 같이 열정적인 거 바람처럼. , , ,

유동적인 거 등등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가의

사상은 수 물의 사상, 이에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도 같다. , .

수선리만물이부쟁 처중인지소오 고기어도 수, , .( , , )水善利萬物而不爭 處衆人之所惡 故幾於道

선리 이 때 선 은 부사예요 영어로 하면 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잘 이롭, ( ) . well, .善

게 하는 거죠 리 는 그래서 동사입니다 이롭게 하다. ( ) . .利

여러분들이 한문을 읽다가 번역이 잘 안되면 품사를 바꾸어 보세요 리 하면 얼핏 듣기는.

항상 형용사 느낌이 들지 근데 그걸 동사로 명사로 바꾸어 보면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부? .

사고 리 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됩니다, ( ) .利

그리고 한문은 우리 한글어순이 아니라 영어 어순이에요 아까도 똑같죠 동사 사역동사. ? , ,

보어 똑같잖아 영어 어순 따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해 주어서, . .

부쟁 싸우지 않게 해 준다, .

처중인지소 처 중인지소오 이렇게 됩니다 뭇사람들이 소오 싫어하는 바에( ) / . ,處衆人之所惡



처하는 거죠 왜 물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잖아 사람들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. ? . ?

물은 뭡니까 가장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서 온갖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을? .

다 품어주죠 고기어도 그래서 도에 가깝다. ( ). .故幾於道

거선지 거주하되 땅을 이롭게 하고 이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해석할 수,( )居善地

있습니다 거주하되 땅을 이롭게 하고 심선연 마음을 쓰되 선연 어떤 연못을 이롭. , ( ), ,心善淵

게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에 연못이라는 은유를 떠올리면 되겠지, ?

여선인 여기서 여라는 것도 뭡니까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원래 여 라는 말은 영,( ,) ? .與善仁

어의 죠 여기서는 가 아니라 더불다 함께 하다 는 뜻이죠 함께 하되 이 때 뒤에and ? and ‘ . .’ .

인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타인 함께 하되 함께 하는 그 사람을 또 좋게 해 주고, ,言善信

말하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

정선치 이때의 정자는 정치 정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요 한문 읽을 때 어려운 점( ,) .正善治

이 이렇게 혼용되죠 이런 건 약과고 별의 별 희한한 게 많지 다스리되 다스림을 좋게 하? , ?

고

사선능 여기서 사는 이것도 동사죠 일을 하다 또는 사라는 말에는 섬기다 라는( ), ! .事善能 事

뜻도 있어요 섬기되 또는 어떤 일을 하되 선능 능력을 북돋아주고. ,

동선시 움직이되 시 때를 잘 맞춰준다 머물되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마음을 쓰되( ) , .動善時

속내를 좋게 하고 함께 하되 타인을 좋게 하고 말을 하되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 정치를 하

되 다스림을 좋게 만들고 일을 치루되 능력을 더 낫게 만들고 움직이되 때를 잘 맞추고.

부유부쟁 고무우 무릇 오로지 싸우지 않으니 허물이 없도다 이건 물의, ( , ) .夫唯不爭 故無尤

가치라고 그럴까?

하나만 더 봅시다 의 논리 또의 논리가 아니라 무의 논리 또는 비움의 논리. , , .無 有 三十輻

삼십복공일 당기무유거지용 삼십개의 복이 하나의 곡을 함께 하므, .( , )共一 當其無有車之用

로.

이게 옛날의 마차 몇 년 이더라 년이던가 그 때 진시황릉이 발굴이 되죠 그 때 인형, ? 70 ? ?

으로 만든 군사들이 발견되잖아 어마어마하지 그건 꼭 가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봤는데. . ,

거기 보면 진시황이 천하를 순례하는 마차가 있죠 말 네 필이 끄는. .

옛날이 코엑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대 병사들도 거의 이만한 것 같아 마차도. .

참 인상적인데 바퀴살을 세어 봤더니 진짜 개야 이 바퀴살이 복이지 그리고 중앙에 텅. 30 . ?

빈 그것이 곡이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죠 그리고 그 복은 죠 뭇 유들이 이 무로 인? ? ? ?無 有

해 가능하단 말이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단 말이야. .


